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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김영희가 어머니와 절연한 사연을 공개했다.

김영희는 17일 방송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결혼했을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 방송을 오래 쉴 때였고, 청첩장을

돌리기도 애매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축의금으로 간신히 결혼식을 치렀다"며 "지금 아니면 결혼 못 한다는 생각에

바로 업어왔다. 남편이 어려서 신혼집을 대출로 마련했다. 양가 지원 한 푼 없이 결혼, 엄마한테 오기로 '밥솥 하나만 사달라'고

했더니 '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축의금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어왔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달라고 해 너무 서러웠다. 결혼 준비 중 엄마랑

많이 다퉈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축의금 800만원 정도 돌려줬다. 최근 남동생이 결혼했는데, 엄마가 축의금을 동생한테 줬

다더라.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 서운했다."



김영희는 "그날도 지방 공연을 세 군데 뛰고, (어머니) 빚을 갚느라 버는 돈도 모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엄마한테 '내 돈은 돈이 아니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엄마한테 '만나지 말자'고 절연을 선언했다"며

"동생한테 '엄마 생사만 확인하겠다'고 모질게 끊었다. 엄마가 딸을 봐주고 있어서 끊고 나니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20일간 연락을 안 했고,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연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남동생을 통해 속마음을 전했고, 엄마에게

사과 전화가 왔다. '너도 너인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는 2021년 열살 연하 야구선수 출신 윤승열과 결혼, 다음 해 딸을 낳았다. 2018년 12월 '김영희 어머니가 6600만원을

갖지 않았다'는 빚투 의혹이 제기됐고, 다음 해 6월 피해자와 합의했다. 당시 김영희 측은 "아버지가 1996년 빌린 돈을 썼

다"며 "별거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머니가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서 갚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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